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열반에 이를 때까지 그 제
자는 수 없이 많았다. 많은 제자 중에는 열 명의 특별
한 제자가 있었다. 십대제자, 혹은 석가십성이라고도
한다. 이들 열 명의 제자는 교단을 운영하고 부처님
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등 불교 교단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 십대제자 가운데 첫 번째는 상수제
자인 사리불이다. 〈증일아함경〉3권 제자품에는 "지
혜가 무궁하여 모든 의혹을 푸는 데에는 바로 사리불
비구가 제일이다."고 적고 있다. 사리자(舍利子라)고
도 불리는 그를 일러‘지혜제일 사리불’이라 부른다. 

소년 우빠띳사와 꼴리따, 붓다와 같은 고민
라자가하(왕사성)는 축제로 시끌벅적했다. 광장마

다 흥겨운 노래 소리가 넘치고, 모든 길은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축제 때만큼은 신분과
계급의 장벽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축제의 뒤편
엔 즐겁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다. “저 화려한 축제
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저 사람들 중에는 다음 축제
때는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축제가 끝이
나듯 저 사람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우
빠띳사와 꼴리따 두 소년은 축제를 뒤로 하고 한적
한 들녘을 걸었다. “죽음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
까?”“죽음이 있듯 죽지 않는 법도 있지 않을까? 꼴
리따, 죽지 않을 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우리 한 번
찾아보자.”우빠띳사는 사리불이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 이름이고, 꼴리따는 역시 목건련의 본래 이름이
다. 우빠띳사는 바라문(브라만)으로 태어나 바라문
교의 가르침 속에서 유년을 보냈고, 꼴리따와 함께
16살의 어린 나이에 바라문교의 미래로 떠오르며 주
목 받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우빠띳사는 바라문만이

위대한 존재라는 바라문교의 모순된 교리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공부가 깊어갈수록 인간의 삶과 죽
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 의문을 풀어줄 스승을
찾아 나선 우빠띳사는 꼴리따와 함께 당시 육사외도
로 불리는 신흥종교의 지도자 중의 하나인 산자야
문하로 들어간다. 하지만 우빠띳사는 산자야의 가르
침에서도 길을 찾지 못한다. 우빠띳사와 꼴리따는
깊은 좌절에 빠진다. 산자야를 만나기 전 두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줄 스승을 찾아 전국
을 떠돌았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가며 여러 스
승을 찾아다녔지만 스승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서로에게 다짐과 약속을 하
곤 했었다. “불사(겘死)의 길을 찾으면 꼭 서로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카필라국 태자의 출궁
카필라국의 태자였던 부처님은 소년 시절에 들녘

을 산책하다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을 보게 된다. 농부가 밭이랑을 고르고 있었고, 아름
다운 산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다. 그 때 태자의 눈
에 뜨인 것은 농부의 연장에 찍혀 몸부림치며 꿈틀
거리는 벌레의 모습이었다. 그 때 순식간에 새 한 마
리가 날아들어 벌레를 물고 날아갔고, 순간 독수리
가 날아와 새를 물고 날아갔다. 태자는 충격에 휩싸
였다. 궁으로 돌아온 태자는 생각했다. 어째서 살아
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히며 괴로운 삶을 이어가
야만 하는 걸까.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는 없는 걸까? 태자는 그 날 이후로 생사의 문제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하기 시작한다. 우빠띳사와 꼴리
따가 생사의 문제로 고민하기 이미 오래 전에 또 한
소년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던 것
이다. 그리고 그 소년은 스물아홉 되던 해에 태자의
신분을 미련 없이 버리고 궁을 나선다. 

부처님의 출현과 첫 설법
“수행자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가
있다. 그것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
의 발생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
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
한 성스러운 진리이다.”꼰단냐의 눈동자가 반짝였
다. 꼰단냐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고 부처님이 물
었다. “법을 알겠느냐?”“알겠습니다.”꼰단냐에 이
어 왑빠와 밧디야, 마하나마와 앗사지가 대답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저희도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
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오라, 비구
여.”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의 첫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한 다섯 명의 비구
가 탄생했다. 소년 시절 품었던 생사의 의문을 풀기
위해 궁을 나섰던 카필라국의 태자는 6년의 고행을

마친 후 보리수 아래서 마침내 생사의 의문을 풀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녹야원에서 다
섯 비구에게 전한 것이다. 첫 설법을 마친 부처님은
다섯 명의 비구와 함께 빔비사라국왕이 부처님께 바
친 최초의 도량 죽림정사로 향한다. 

앗사지와의 만남
앗사지가 길을 걷고 있었다. 우빠띳사와 앗사지가

마주친다. 우빠띳사는 앗사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
게서 알 수 없는 평온을 느낀다. “사문이여, 당신의
얼굴은 너무 밝게 빛나고 평온해 보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스
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앗사지가 말했다.
“벗이여, 사꺄족 출신의 위대한 사문이 계십니다. 저
는 그 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
을 존경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우는 앗사
지입니다.”우빠띳사는 몸가짐을 바로 하고 앗사지
의 발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저는 우빠띳사입니다.
저를 가엾이 여겨 저에게도 그 법을 설해주십시오,”
앗사지는 우빠띳사를 바라보고 게송을 읊는다.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 여래는 그 원인
을 설하시네 /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 / 위대한 사
문은 이와 같이 가르치네”우빠띳사의 눈동자가 빛
났다. “우리들의 스승은 어디에 계십니까?”“죽림정

사에 계십니다.”우빠띳사는 앗사지의 발아래 거듭
머리를 조아린 다음 급히 떠난다. 그에겐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산자야의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던 도반 꼴리따가 우빠띳사를 반갑게 맞는다. “벗
이여, 오늘은 그대의 얼굴이 유난히 빛나는 구려, 무
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기뻐하게 드디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네.”그리

고 우빠띳사는 앗사지에게 들은 게송을 꼴리따에게
들려준다. 꼴리따 역시 게송을 듣는 순간 소리친다.

“드디어 길을 찾았다!”우빠띳사와 꼴리따는 스승
산자야를 찾아갔다. “스승님, 드디어 영원한 자유의
길을 찾았습니다.”산자야는 기쁘지 않았다. 뛰어난
두 제자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빠띳사와 꼴
리따는 함께 교단을 이끌자는 스승의 만류를 뿌리치
고 산자야의 수도원을 나온다. 250명의 수행자가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부처님을 만나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비구들에게 에워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우빠띳사와 꼴리따는 250명의 수행
자들과 함께 죽림정사로 들어섰다. 부처님은 설법을
멈추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열어주어라. 저기 훌륭한 나의 두 제자가 오고
있다.”두 사람은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한
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라까 촌장 방깐따의 아들이
며, 어머니는 루빠사리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세존이시여, 저는 꼴리따 촌장의 아들이며, 어머니
는 목갈리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 출가하여 구
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셨다. “오라, 비구들
이여, 나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를 닦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이 두 사람
은 사리뿟다(사리불)와 마하목갈라나(목건련)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 1년이 흐른
뒤였다. 부처님이 소년 시절 품었던 생사의 의문을
또 다른 두 소년이 품었고, 그 의문을 쫓던 그 들은
그렇게 만났다.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했던 괴로움
에서 벗어난 부처님과 그 벗어남의 가르침을 간절히
바라던 두 소년이 만난 것이다. 법회가 끝나고 부처
님은 사리불과 목건련의 머리를 손수 잘라준 후 법
회에 모인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사리
불과 목건련은 너희들의 상수(上首)다.”

〈다음호에계속〉

박재완기자wanihollo@hyunbul.com

①지혜제일 사리불舍利佛

<상>스승을 만나다

“드디어 길을 찾았다”두 소년 죽림정사로
앗사지만나“당신의스승누구인가”

두소년, 250명수행자와붓다에귀의

부처님“진리닦아괴로움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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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인류는‘생각’을 넘어‘고
민’을 하기 시작했다. ‘고민’의 영역은‘괴
로움’이었다. 인류에게 괴로움이 생긴 것이
다. 괴로움은 어디서 온 것이며 벗어나는 길
은 무엇인지, 마침내 길을 찾은 이가 있었으
니 부처님이다. 2500년 전의 그 일은‘가르
침’이 됐고, 우리는 그것을 불교(佛敎)라 부
르고 있다. 그 가르침이 잊히지 않고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르침을 지극하게 생각
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빼놓
을 수 없는 이들이‘부처님의 십대제자’다.
그들의 수행 또한 부처님과 함께 한 위대한
삶이기에 그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
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상수제자로 지혜가 가장 뛰어나 '지혜제일(智慧第一)’로
칭송된다. 산스크리트의 샤리푸트라, 빠알리어(語) 샤리푸타(S⊕riputta)의 음역
(音譯)이며, 사리자(舍利子)라고도 한다. 원래 이름은 우빠띳사다. 인도 중부의 마
가다왕국 수도 라자가하(왕사성) 근처의 나라다 마을에서 부유한 바라문의 여덟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이른 나이에 바라문교의
성전인 네 가지 베다를 익혀 그 뜻을 통달했고, 예술에도 재능이 출중하여 친구인
목건련과 함께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친구 목건련과 함께
바라문교의 축제를 구경하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승
을 찾아 나선다. 산자야의 문하로 들어가 수행하지만 길을 찾지 못한다. 스승을 찾
지 못해 좌절하고 있을 때 부처님의 5비구 중의 한 사람인 앗사지를 통해 부처님
을 만나고 부처님께 귀의한다. 주로 교화에 힘썼던 그는 교단을 다스리고 부처님
을 모셨던 제일제자다. (그림은조향숙씨의석굴암사리불판화)

그림·김흥인

보리심(한지)
원200부 이상 @

•100부 180,000원
•규격 : 30㎝×63㎝★국판3절 •매수 : 13장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미소달마(12절)
원3,000부 이상@

•200부이상@1,000원
•규격 : 25.8㎝×26.5㎝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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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00부 180,000원
•규격 : 26㎝×19㎝ •매수 : 14장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입니다.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그동안베풀어주신성원에보답하고자
달력가격대폭인하해드립니다.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since1973

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 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1,500200부 이상 @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